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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김동식(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송민호(홍익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표정훈(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강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내용 이해도, 의미 발견, 글 구성력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하여 시상 숫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수상 후보작을 선정하였다.
수상 후보작에 대하여 NAKS가 2차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는 창의성, 작품성, 감동과 교훈, 역사의식 등을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3차에 걸친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은 13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2. 심사결과 

백범상 이설이 (한솔한국학교11) 
백범통일상(초등부) 
김준영 (콜로라도통합6)  박희주 (아콜라한국문화학교6)   고믿음 (롱아일랜드4)
유온 (미시간앤아버6)  안나 수 안드라스 (달라스리차드슨4) 박채린 (디트로이트세종4)
백범평화상(중고등부)
정예송 (뉴송한글학교11)  이승미 (한솔한국학교9)   이하은 (스태튼아일랜드8) 
주민하 (워싱턴열린문7)   임현재 (갈보리한국학교7)  김예영 (냇가에심은나무8)

3. 심사총평 
(1) 학생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백범의 삶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글들이 많았다. 심사위원회는 그러한 이해의 설득력과 타당성을 유심히 살폈다. 
(2) 책 내용을 충실히 정리하는 글들도 많았는데, 심사위원회는 내용 정리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소신 있게 밝히는 글에 더 주목하였다. 
(3) 문장 구사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용의 진정성과 역사의식에 평가의 주안점을 더 두었다.  

4. 수상작 심사평
백범상 수상작 ‘백범 김구 선생님’(이설이, 한솔한국학교11)은 전체적인 구성이 짜임새가 있고 표현력, 설득력도 좋았다. 김구 선생에 관한 비디오클립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신선하였으며, 한류나 수출상품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역사와 뜻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도 좋았다. 교육가로서의 김구 선생을 높이 평가한 점은, 김구 선생의 삶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백범평화상(중고등부) 수상작 중 ‘백범, 그의 꿈의 발자국’(정예송, 뉴송한글학교11)은 ‘꿈’을 키워드로 삼아서 김구 선생의 꿈이 변화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서술하였다. 또한 학생 자신의 꿈에 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성찰한 점도 훌륭하였다.

역시 백범평화상 수상작인 ‘꽃보다 할배 신구? 아닌 백범 김구 할아버지’(김예영, 냇가에심은나무8)는 학생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에 관한 고민과 생각을 솔직하게 펼친 점, 자신의 가족사와 한국의 역사를 연결 지어 성찰한 점이 신선하였다.

백범통일상(초등부) 수상작 중 ‘나의 소중한 친구, 김구를 기억하다’(김준영, 콜로라도통합6)는 배우가 되려는 자신의 꿈을 간절히 표현하면서, 그 꿈을 김구 선생과 연결 지은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근엄하고 용기 있는 독립투사로서가 아니라, 친근하고 가까운 모습의 김구 선생을 보았다는 점이 신선하였다.

역시 백범통일상 수상작인 ‘한국의 히어로 백범 김구 할아버지께’(고믿음, 롱아일랜드4)는 편지 형식의 간결한 문장으로 김구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자신의 각오를 잘 표현하였다. 좋은 글이란 반드시 긴 분량으로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짧더라도 분명하고 간결하게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때, 이 글은 단연 좋은 글이다. 

그 밖의 다른 수상작들도 각자가 이해한 책 내용을 나름의 개성과 표현력을 통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김구 선생의 삶과 생각이 오늘날 지닐 수 있는 의미를 찾아내었다.
